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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톰보이] 차세대 K패션 브랜드 육성
콘진원과 ‘액셀러레이팅 F 2025’ 우수 브랜드 선정

- 콘진원과 신진 디자이너 육성 위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진행
- 데모데이 심사, 창작 활동 등 평가해 총 3개의 우수 브랜드 선정
- 수상 브랜드에 상금, 해외 연수, 특별 기획전 등 후속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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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 콘텐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톰보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글로벌 신진 디자이너 발굴 프로젝트 ‘액셀러레이팅 F(Accelerating F) 2025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우수 브랜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세계톰보이는 콘진원이 주관하는 ‘액셀러레이팅 F’ 사업을 통해 차세대 K패션 브랜드 육성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유망한 신진 디자이너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사업화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콘진원과 함께 총 12팀을 선발해 유통·투자·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 멘토링, 시제품 제작,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진행했다.

지난 16일에는 패션업계 관계자, 국내외 바이어, 투자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데모데이를 열고 브랜드 쇼케이스를 진행했다. 참가 디자이너들은 브랜드 스토리와 주요 성과, 향후 비전 등을 발표하며 현장 심사를 받았다.

신세계톰보이와 콘진원은 창의성, 성장 가능성, 사업성을 기준으로 전문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종합해 총 3개 브랜드를 올해의 우수 브랜드로 선정했다.

▲신세계톰보이 특별상에는 프리터(디자이너 서보람) ▲액셀러레이팅 F 2025 대상에는 그레이스 엘우드(디자이너 정성우) ▲액셀러레이팅 F 2025 글로벌 초이스상에는 쥬키프(디자이너 하주미)가 각각 선정됐다. 특히 글로벌 초이스상은 보그 탤런트 창립자이자 LVMH 프라이즈 등 세계적인 패션 경연 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중인 사라 소짜니 마이노가 설립한 ‘소짜니 재단’이 직접 선정해 의미를 더했다.

수상팀에게는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신세계톰보이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천만 원을 수여하며, 데모데이 대상과 글로벌 초이스상 수상 팀에게는 2천만 원 상당의 이탈리아 밀라노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오는 11월 10일부터 24일까지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자체 디지털 플랫폼 신세계V(SHINSEGAE V)에서 ‘액셀러레이팅 F 2025 특별 기획전’을 열어 수상 브랜드의 판로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세계톰보이 관계자는 “콘진원과 협력해 유망한 신진 디자이너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K패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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